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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해 적극행정지원위 논의 거쳐 결정-

지난해 A연구원은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왔다.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낼 것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덕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

받은 관세 등 7천7백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연구원과 같

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

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A.T.A. 까르네 :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간 일시수입했

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

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

 ㅇ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 WCO 권고(‘20.3.20) : COVID-19 확산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가 엄격한 검역

및 잠금조치, 우편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재수출의 지연이 전적으로 전염병(COVID-19)에 기인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

 □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

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

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 A.T.A. 까르네 가입국 현황(78개국)



붙 임  A.T.A. 까르네 가입국 현황(78개국)

그리스 모리셔스 슬로베니아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칠레

네덜란드 몰도바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몰타 아이슬란드 카타르

뉴질랜드 몽골 아일랜드 캐나다

대만 미합중국 안도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바레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벨기에/룩셈브루크 알제리 타이

독일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터키

라트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국 튀니지

러시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레바논 브라질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이란 폴란드

리투아니아 세네갈 이스라엘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세르비아 이탈리아 핀란드

마카오 스리랑카 인도 헝가리

마케도니아 스웨덴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스위스 일본 홍콩

멕시코 스페인 중국

모로코 슬로바키아 지브롤터


